
김형섭 전시 리뷰-Sweet Desire(미술세계)

  

   김형섭이 달콤한 먹을 것을 사진으로 찍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그는 오래전부터   

음식관련 사진 일에 관여하였으며 최근에도 그런 종류의 일이 그가 경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그가 왜 음식물을 피사체로 삼아 작품으로 

끌어내려고 했는지 자명해진다. 대개가 그렇지만 작가는 자신의 형성과정에서 경험했거나 

조우했던 소재, 혹은 내용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억지로 

모르는 것을 상대해 씨름하기는 쉽지 않은 까닭이다. 어떻든, 김형섭은 그가 확실히 이해하

고 있고, 동시에 자신의 역량으로 표현 가능한 세계를 분명한 어법으로 그것도 매력을 담아 

작품화하고 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껌 따위의 입안에서 녹아 그 달콤함으로 기쁨을 선사

하는 대상들을 그가 오랫동안 연마한 테크닉을 구사하여 맛깔스럽게 화면을 채워나간다. 

테크닉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진이라는 매체를 본래 기계적 특성을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

난 탓에 언제나 기술(과학)과 예술의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기술, 즉 테크닉이란 것도 감각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바로 그런 점에서 김형섭의 테크닉이 빛나 보이는 것 일게다. 소재에 대한 파악과 그 해석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어 가는 솜씨에서 관람자는 명쾌한 시각적 체험- 전혀 새로운 

해석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 이 시대의 예술을 지난 내성적인 시대, 즉 논리와 이성이 

예술을 지배하던 시대를 넘어 외향의 시대, 다시 말해서 감성과 표현이 분출하는 시대 속을 

통과해 가는 중이기에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 오랫동안 내용을 파악하며 고민하기 보다는 

순간적으로 눈앞에 스치는 이미지의 힘만으로도 강력한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김형섭이 구사하는 명랑하고 상쾌한 화면 경영능력이야 말로 대책 없이 심각하여   

그만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는 한국미술의 오래된 습성과 차이를 두며 일견 가벼워 보이는  

색채의 판타지로 빠르게, 매끄럽게 이 시대의 욕망과 환상을 요리해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김형섭이 승부를 거는 지점이며 관람 포인트이기도 하다. 어쩌면 그 지점이 이 

시대의 정신적 치유에 기능하는 하나의 국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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